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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부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융합적 연구이다. J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263부의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과는 정

(+)의 상관관계, 대인관계 및자기효능감과는 각각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과 대인

관계를매개로하여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자기효능감을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을 관리하고 예방하며,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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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onvergence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s on self-efficacy, with lack of sleep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the

parameters. The subjects were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J province, and 263

questionnaires were used as the data for analysis. SPSS and AMOS were used for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s a result, addiction to smartphones showed positive (+) correlation with lack of sleep, and negative (-)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l-efficacy. In addition, the addiction to smartphones has

an influence on self-efficacy with lack of sleep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the parameter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self-efficacy of unversity students, plans and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manage and prevent addiction to smartphones and lack of sleep, and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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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Convergenc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이현숙(taihun02@naver.com)
Received July 1, 2017 Revised   August 2, 2017   
Accepted August 20, 2017 Published August 28, 2017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8, pp. 315-323,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8.315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316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손안의혁명”이라불리는스마트폰의사용및보급이

급증하고있으며[1], 대부분의대학생이포함되는 20대의

경우 99.2%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2,3], 스마트

폰 사용률은 84.0%로 미국 대학생의 56%에 비해 높은

수치를보인다[4,5]. 스마트폰은인터넷과휴대전화의특

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앱을 설치하여 기능을

확장함으로써생활의편리와업무의효율성증대라는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면에는 다양한 부작용과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6,7]. 전국 대학생의

스마트폰이용현황조사결과연구에참여한대학생중

48.3%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37.3%는 본인이 스마트폰에 중독됐다고 판단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오락적이고 쾌락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다[2].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우 신체와 정신의

건강부분에서여러부정적인문제들이발생하게되는데

[8,9] 안구 건조, 목의 통증, 손의 통증 등 신체적 문제를

유발하고[10], 우울과같은정신적문제에유의한영향을

미친다[11].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면은 인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며에너지충전을통한건강상태를유지하도록하

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일상생활의 수행과 질 높은 수준

의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인터넷이나 스마

트폰의 중독으로 인하여 수면 시간의 감소가 뚜렷하며

수면장애를초래한다고보고되고있다[7,12]. 또한, 스마

트폰이다른사람과의의사소통의핵심적인수단으로확

산되면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감소하고[13], 이로 인한

대인관계의어려움이발생하고이는스마트폰에대한의

존성을 증가시키고 대인관계의 부정적 영향과 사회성의

발달저해를일으키는악순환이되풀이되고있다[14]. 우

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적절히 기능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1],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타인을통제하려는경향이있고독립성을유지하지못한

채타인의욕구에민감하며대인관계를회피하는경향을

보이기도한다[15,16]. 스마트폰중독은자기효능감과관

련변인으로서이에영향을미치게되는데자기효능감이

란 자신이 목표한 결과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17], 자

신에 대한믿음과자신감이적고자신의삶을위해노력

하는 경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며,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

감이낮아지게된다[18,19]. 선행연구를보면자기효능감

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의수준이어떻게나타나는지알아보고자한다.

휴대폰의 중독 위험이 높은 대학생들의 중독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 수면부족,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본 연구는 스마트

폰중독이수면부족과대인관계를매개로하여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융합적인 차원에서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

부족과대인관계를매개로하여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스마트폰중독, 수면부족, 대인관계, 자

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스마트폰중독이수면부족과대인관계

를매개로하여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을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스마트폰중독, 수면부족, 대인

관계, 자기효능감사이의상관관계를파악하고스마트폰

중독이 수면부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 도에 소재한 3개의 대학에서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16년 11월

21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설문을실시하였다. 본연구

의 표본의 크기는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5, 검

정력 .95, 유효값 .05로 산출된 Z기각역 1.96, 총표본크기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수면부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317
214명으로, 탈락률을고려하여 265명을임의표집하였다.

수집된설문지중응답이불성실한 2명의자료를제외하

고 263명(96.6%)의 설문지를조사자료로 분석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263명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총 4문항으로성별, 학교

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와 경제수준을 묻는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2.3.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측정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

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20]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않다” 1점부터 “매우그렇다”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는 α=.913이

었다.

2.3.3 수면부족
수면부족 측정도구는 Mass등(1999)[21]이 개발한 수

면부족 척도(Sleep Deprivation Scale)를 장로(2013)[22]

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면부족 측정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예’ 1점,

‘아니오’ 0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수면부족정도가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713이다.

2.3.4 대인관계
대인관계 측정도구는 Schlein[23]이 개발한 대인관계

척도를 Kim[24]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인관계측정도구는총 25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각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

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915이다.

2.3.5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Kim 등[25]이 개발하고,

Kim[26]이 일부수정한척도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자

기효능감측정도구는총 24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각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868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스마트폰중독, 수면부족, 대인관계, 자

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입력방법)을 하였다.

넷째, 스마트폰중독이수면부족정도와대인관계를매

개로 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도구의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신뢰도분석을실시하여 Cronbach's α 값을제시하였

다. 유의수준 α는 .05이하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 <Table 1>과같다. 대상

자의 성별은 남학생 79명(30.0%), 여학생 184명(70.0%)

이며, 학교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 10명(3.8%), 만족 90

명(34.2%), 보통 141명(53.6%), 불만족 21명(8.0%), 매우

불만족 1명(.4%)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33으로 보통보

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 54

명(20.5%), 만족 123명(46.8%), 보통 79명(30.0%), 불만족

7명(2.7%)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85로 전반적으로만족

에 가깝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매우 좋다 3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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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263)  
　 Addiction to smartphones lack of sleep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fficacy

Addiction to smartphones 1

lack of sleep .305**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59** -.069 1

Self-efficacy -.394** -.284** .587** 1

* p<.05, ** p<.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3)

Characte

- 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79 30.0

Female 184 70.0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Very Unsatisfied 1 .4

Unsatisfied 21 8.0

normal 141 53.6

Satisfied 90 34.2

Very Satisfied 10 3.8

M(SD) 3.33(.69)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Very Unsatisfied 0 .0

Unsatisfied 7 2.7

normal 79 30.0

Satisfied 123 46.8

Very Satisfied 54 20.5

M(SD) 3.85(.77)

Economic

status

Very bad 3 1.1

bad 41 15.6

normal 186 70.7

good 30 11.4

Very good 3 1.1

M(SD) 2.96(.60)

좋다 30명(11.4%), 보통 186명(70.7%), 나쁘다 41명

(15.6%), 매우 나쁘다 3명(1.1%)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96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3.2 스마트폰 중독, 수면부족, 대인관계와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 수면부족,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분석을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같다.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은 유의한 정(+)의 상관(r=.305, p<.01),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는 유의한 음(-)의 상관

(r=-.259, p<.01),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음(-)의 상관(r=-.394, p<.01), 수면부족과대인관계는유

의한상관이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수면부족과자기효

능감은유의미한음(-)의 상관관계(r=-.284, p<.01), 대인

관계와자기효능감은유의미한정(+)의 상관관계(r=.587,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효능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델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여자=1),

학교만족도, 가정만족도와 경제수준을 독립변수, 자기효

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회귀모형은유의하였고(F=11.568, p<.001), 모

형의 설명력은 15.2%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

(B=-.214, t=-3.905, p<.001)은 자기효능감에유의미한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만족도

(B=.106, t=2.760, p<.01)와가정생활만족도(B=.083, t=2.228,

p<.05)는 자기효능감에유의미한정(+)의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은 성별 -.227, 학교만족도 .169,

가정만족도 .147 순으로성별의영향력이가장크게나타

났다. 이는 성별은 남자일수록, 학교만족도는 높을수록,

가정만족도는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2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여자=1), 학교생활만족

도, 가정생활만족도, 경제수준을 통제하고 스마트폰 중

독, 수면부족, 대인관계를 독립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종

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30.193, p<.001), 모형의 설명

력은 45.3%로나타났다. 일반적특성인성별(여자=1), 학

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와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

태에서스마트폰중독(B=-.120, t=-3.625, p<.001)과 수면

부족(B=-.380, t=-3.410, p<.01)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

한 음(-)의 영향을, 대인관계(B=.432, t=9.751, p<.001)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력은대인관계 .491, 스마트폰중독 -.187, 수면부족 -.170

순으로 대인관계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일

반적 특성인 성별,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경

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스마트폰 중독정도가 낮을수록, 수면부족 정도가

낮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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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Influencing Variables of Self-efficacy
　

Model 1 Model 2

B SE  t B SE  t VIF

(constant) 2.420 .177 　 13.668 2.126 .235 　 9.054

sex -.214 .055 -.227 -3.905*** -.052 .047 -.055 -1.105 1.145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106 .038 .169 2.760** .062 .031 .099 1.990* 1.158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083 .037 .147 2.228* -.012 .031 -.021 -.386 1.435

Economic

status
.054 .045 .075 1.197 .041 .037 .057 1.113 1.207

Addiction to

smartphones
-.120 .033 -.187 -3.625*** 1.241

Lack

of sleep
-.380 .111 -.170 -3.410** 1.163

Interpersonal
relationships

.432 .044 .491 9.751*** 1.184

Statistics F=11.595***,=.152, Adj=.139 F=30.193***,=.453, Adj=.438, DW=2.010

* p<.05, ** p<.01, *** p<.001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Increment fit index

X2 RMSEA NFI IFI CFI

Parameter p≥.05 ≤.05 ≥.90 ≥.90 ≥.90

Estimated models X2=.032, df=1, P=.859 .000 1.000 1.000 1.000

Note.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Table 4> Structure Model’s Goodness-of-Fit

3.4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부족과 대인관계를 매
개로 하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중독이수면부족정도와대인관계를매개로

하여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의파악을위해AMOS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Fig. 1]

과 같다.

addictions to

Smartphone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ack

of sleep

Self-efficacy

e1

e2

e3

-.26 .52

-.19

-.20

.31

[Fig. 1] Structure Model

경로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절대적합지수 값(=.032, df=1)의 p 값이 .859, 증분

적합지수의표준적합지수(NFI)가 1.000, 비교준적합지수

(IFI)는 1.000이고, 상대적합지수(CFI)도 1.000으로 기준

치(≥0.9)를 충족하였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이 검증 되었다.

변수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Table 5>

와 같고 모두 표준화 값으로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305, p<.001), 대인관계

(-.259, p<.001), 자기효능감(-.393, p=.002)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자기효능감(-.192. p=.010)에는 간접효과

도있었다. 수면부족은자기효능감(-.186, p=.010)에 직접

적인 효과가 있었고 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521,

p<.001)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즉, 스마트폰 중독,

수면부족, 대인관계는자기효능감에직접적인효과가있

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효과도

있었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320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artphone Addictions -> lack of sleep 0.305*** - 0.305***

smartphone Addictions -> interpersonal relation -0.259*** - -0.259***

smartphone Addictions -> Self-efficacy -0.201*** -0.192* -0.393***

lack of sleep -> Self-efficacy -0.186*** - -0.186***

interpersonal relation -> Self-efficacy 0.521*** - 0.521***

* p<.05, ** p<.01, *** p<.001

<Table 5> Effect Factorization Results 

따라서, 스마트폰중독은자기효능감에대해직접적인

효과가있었으며또한대인관계와수면부족을매개로하

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

부족과대인관계를매개로하여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융합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과

는정(+)의 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대인관계및자

기효능감과는 각각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스마트폰중독수준이높을수록수면부족정도가

높고 대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며 자기효능감은 낮아지

게 된다.

선행연구를보면대학생의스마트폰중독은수면부족

수준에영향을미치게되며[12], 고등학생의경우스마트

폰중독이수면부족에유의한변수로밝혀졌다[27]. 그리

고,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이유의하게낮았으며스마트폰중독이심할수록올바르

지못한수면습관이증가한다고하여본연구와거의비

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22,28].

또한, 스마트폰중독은대인관계의문제수준과 (+)의

상관이있으며[3], 스마트폰중독정도가심할수록대인관

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을

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29,30]. 반면에스마트폰으

로 SNS 등을 사용할 경우 대인관계에 사교적이고 우호

적인경향을보인다고하였고[31], SNS를주로이용하는

집단 간에는 대인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32]

이 부분에 대하여 이후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의 상

관이있었고[33,34], 자기효능감이 낮은청소년의스마트

폰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8].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스마트폰중독정도가낮

을수록, 수면부족정도가낮을수록, 대인관계가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은자기효능감에대해직접적인효과가있었으며또

한,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과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

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자기효능감을높이기위해서는대학

생들을대상으로스마트폰사용과관련된교육을실시함

으로써 스마트폰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스마트폰중독수준을진단하고위험군에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올바른대인관계의형성을위해서는학교나교외에서동

아리 활동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을 통한 상호 작용

이 필요하며, 수면 부족의 정도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수면부족을유발하는원인에대한예방및관리를시행

하며 올바른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그리

고위의프로그램들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무

엇보다도 대학생 자신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및 공동체

의 상호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제한점으로는전북지역대학생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이 모집단을 대

표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밝히고후속연구에서는이연

구에서다루지않은다양한변인사이의관계에대해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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